
헤브론 구역에서 헤브론 소그룹으로 

 

새가족이 등록을 하게 되면 연령별 남녀 선교회와 지역별 구역에 편성을 합니다. 그동안 헤브론 

구역에서는 평신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목회를 감당해 왔습니다. 금번에 소그룹 인도자 광고가 

나가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소그룹으로의 변화는 가정교회나 셀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형식적인 변화는 한 달에 한 번 모였던 구역예배를 두 번 

이상 모인다는 점, 좀 더 자주 모일 수 있는 작은 규모로 편성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청지기에 안내한 교구장, 구역장, 권찰 지침서의 내용들이 매우 훌륭한데 이를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편성된 구역원의 50% 미만의 모임에 대한 아쉬움을 

해결하며 더 성경적인 교제를 목표로 합니다.  

 

아마 내용적인 변화는 인도자 역할의 차이에서 크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구역에서는 구역장이 

구역예배를 인도하고 공과를 가르친다고 되어 있는데, 소그룹에서는 예배나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믿음의 삶을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구성원 숫자가 

많으면 제한된 시간에서 어쩔 수 없이 일방적 가르침과 훈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세 가정이 모이면 좀 더 친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경, 설교, 강의에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격려와 기도가 가능합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구역원 숫자가 많을 때는 식사 준비와 장소 해결이 큰 문제였으나 소그룹일 때는 좀 

더 부담 없이 모여 믿음의 교제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 지침서대로 구역 지도자들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매년 

고질적인 문제들을 끌어 안고 주저한 부분들이 있었으나, 금번에는 용기를 내어 서로를 

믿음으로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겠으나 11 월 15 일 3 부 예배 후에 첫번째 소그룹 인도자 모임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도 얼마든지 문의해 주시고 소그룹 인도자로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비드 19 사태로 더 많은 배고픔과 갈증이 있는 이 때에 성경대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새로운 헤브론의 역사를 써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위해 교역자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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